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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민중들이 집회를 열고 시위행진을 거행하여 6천여만 용사들의 중공의 당、단、대、조직에서 퇴출함을
[image: image5.png]u‘*

HHrT ERME e

e




[image: image6.jpg]



자유언론과 진상전파를 몹시 두려워하는 중공은 거액의 자금을 들여 세계에서 제일 큰 인터넷봉쇄공구인 “금순(金盾)”공사를 만들었고 최근에 “록패(绿霸)、남순(蓝盾)를 내놓았으며 “오모당(五毛党)및 수십만 네트워크 스파이를 양성하여 인터넷사용호의 “공개신분”을 핍박했으며 인터넷을 감독하고 제약하고 있다. 
[image: image7.emf]“10.1”을 접어들어 중공은  슬그머니 인터넷 공급상인들더러 남순을 안장하고 
실명제(实名制)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대륙민중들이 해외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막아버렸다. 
경축했다. 천국악단, 파룬따파 현수막팀, 당나라복장무용대, ”3퇴”를 성원하는 현수막팀, 요교대는 수많은 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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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1일, 인터넷 민중들을 위해 동태망에서 새로운 시험판인 자유문6.89U시험판을 만들었고  22일에 또 새로운 시험판을 내놓았다. 사용호들은 동태망에서http://dongtaiwang.com/loc/software/beta/fg689ub2.exe 를 내려받기 할수 있다. 이리하여 중공의 인터냇봉쇄가 돌파되고 또다시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까밝히는 진상을 볼수 있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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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에 대한 박해를정지하라

금년도 련합국정상회의는 지난 9월22일부터 25일까지 뉴욕 련합국총부에서 소집되였다.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온 수뇌자들이 출석했는바 그중 중공지도자 호금도도 있었다. 저상회의 첫날, 뉴욕지역의 부분 파룬궁수련생들이 련합국밖에 모여 《중공을 해체하자》、《박해를 정지하라》、《전면적으로 중공을 해체하자》、《파룬따파가 좋다》 등 프랜카드를 펼쳐놓고 전세계에 공소하고 중공의 인권유린에 대해 항의했다.


중공신화사는 최근에 발표한 《중국 원 파룬궁 련습자는 정상생활을 회복했다.》는 문장에서, 이전에 사실을 위조하여 파룬궁을 모함했던 “생일위조”、“재물갈취”、”사설로 사람을 기편”、“천안문분신자살” 등등 사례들을 중복했을뿐만아니라 또한  중공의 반사교협회 비서장 리안평의 말을 인용하여 파룬궁창시자는《 국외로 달아난후 국외령도기구를 세웠고 파룽궁은 암암리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비방했다.” 참으로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일이다. 파룬궁은 국외에 령도기구가 없고 모든 활동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세계가 다 알고 있다. 중공은 이렇게 눈을 펀히 뜨고 터무니없이 마구 거짓을 외치고 있다. 

중공은 1999년7월에 파룬궁을 탄압하고 대륙에서 파룬궁수련과 전수를 금지했지만 지금 파룬궁은 전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퍼졌으며 각국 정부의 수천장의 표창과 지지편지를 받았다. 파룬궁의 주요저서 “전법륜”은 30여

수치스러운 중공의 폭행


지난 9월13일 오후 2시, 한국주재 중공령사관 막후지휘를 받은 100여명 중국인폭도들이 한국 안산시 《6천만사람들이 중공조직에서 퇴출함을 성원하는 대회》에 참가한 인사들을 흉기로 마구 때리고 프랜카드와 전시판을 훼손했다. 일부 폭도들이 당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경찰소로 압송되였다.”
중공악당은 중국을 대표할수 없고 중공악당의 존재는 그야말로 중국사람의 수치이다. 

민족의 언어로 번역출판 되였고 더욱더 많은 민중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어느 정부도 파룬궁을 수련하고 전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파룬궁활동을 공개하고있다. 심지어 대만, 홍콩, 오문에서도  파룬궁활동을 공개적으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중공의 신화사는 중공의 대변자이며 거짓말의 둥지이다 . 이러한 악선전은 사회와 인민들에게 극히 해롭다. 중공의 독재체제 하에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자유가 없는 기자들은  중공의 지시에 따르는 ‘앵무새”가 되어 참으로 가련한 처지이다. 선과 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악당의 지시에 따가 나쁜 짓을 하면 악보를 받기 마련이다. 지금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천지개벽의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진실앞에서 깨닫고 있다. 정의로운 모든 기자들이여 이 천멸중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하루 속히 퇴당, 퇴단, 퇴대하여 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말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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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인터넷봉쇄로 인하여 잠시 정지되였던 “장백산천지”는 동태망에서 내놓은 새시험판으로 봉쇄를 돌파하고 독자들을 대면하게 되였다.


“장백산천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독자들과 동수들께서 계속해서 성원하고 지도해줄 것 을 바란다.


           장백산천지편집부











눈을 펀히 뜨고 마구 거짓을 외치고 있는 중공












































동태망에서 새로운 인터넷봉쇄돌파 시험판을 내놓아 중공의 인터넷봉쇄를 타파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6천만 용사들의 “3퇴”함을 경축
































